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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9시 한미쇠고기추가협상 관보고시, 시민들 격분 이명박퇴진 외치며 연일 투쟁

<font color=red><b>정부 관보게재에 시민들 강력 항의, 민주노총도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출정식’에 이어 촛불

집회 참가...시민들 “이제 믿을 건 민주노총 밖에 없다” 지지 격려</b></font>

[사진1]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게재를 강행한 26일 밤 시민들이 강력히 항의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시민들은 광우병 대책국민회의가 주최하는 제50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후 서울 시청 앞에서 교보문고 앞으로 행진, 세종로 사거리와

서대문 방향을 중심으로 도열해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여전히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전경버스로 차벽을 쌓고 시민들 진입을 가로막았다. 시민들은 모래주머니를 쌓아 토성을 구축

하며 경찰 저지선이 국민들 분노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몸으로 져 날라 쌓은 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경찰버스 밑으로 갈고리를 넣어 모래주머니를 빼가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평화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에 대해 경찰이 비상식적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80년대 식으로 진압해볼까?”라며

무자비한 폭력을 예견했다는 소문이다. 경찰이 국민을 위한 지팡이가 아닌 몽둥이로 전락하고 있다.

[사진2]

26일 서대문 방향으로 행진해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을 향해 경찰은 가공할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모래를 가지러 간 시민들을 향

해 소화기를 던지고, 벽돌로 시민들을 내리찍어 일부 시민들이 머리가 터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민중의소리 진아무개 기자

가 머리를 크게 다쳐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경찰이 시민을 향해 던진 소화기 2개를 증거물로 입수

했다.

시민들은 경찰 물대포에 맞서 까나리액젖, 겨자, 식초 등을 넣은 물을 물총에 넣어 경찰 쪽에 분사하고 계란을 던지며 저항을 이어가

고 있다. 경찰은 서대문 방향 시위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며 폭력진압을 시도했고 이순신 동상 앞쪽으로도 물대포가 등장했다.

시민들 시위를 지켜보던 70대 노인은 “국민이 재협상하라고 하면하고 사과하라면 해야지 추가협상이니 뭐니 하면서 건방지게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성이 났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하려고 저렇

게 관보게재를 하느냐”며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밤 10시 경 통합민주당 천정배 의원 등이 세종로 사거리에 나타나자 시민들은 “사진 찍으러 온 것 아니냐”며 비난하고 시민들 일부는

“모두 다 똑같은 놈들인데 여기 온다고 해서 민심을 얻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야당세력에 대한 강한 불신을 토로했다.

세종로 사거리에서 경찰과 대치중이던 일부 시민들은 경찰이 던진 물병에 맞아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자 주변 시민들은 “물

병을 던지지 말라”며 항의하고 시민들을 향해 사진채증을 시도하는 경찰에 대해서도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3]

한편 시민들은 보수언론 조중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폐간할 것”을 촉구했다. 조선일보사 정문에 수구언론 왜곡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피켓과 슬로건을 부착한 시민들은 “조선일보 폐간하라”를 외치며 국민이 아닌 보수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반민중적

언론행태를 강력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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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들은 동아일보사 앞에서도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스티커를 붙이려고

들어가려 하자 경찰이 방패 밑으로 주먹을 넣어 최 위원장 얼굴을 가격하고 몇 명 경찰들까지 가담해 집단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 1명이 연행돼 구금됐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어디 감히 경찰이 국민을 폭행하느냐?”며 폭행 당사자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폭행을 일삼은 경찰을 비호하며 오히려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려고 해 강력한 비난을 샀다.

이날 촛불집회와 거리시위에는 26일 총파업을 선포하고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출정식’을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 명이 참가해 시민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시민들은 “이제 믿을 것은 민주노총밖에 없다”며 국민 건강권을 위해 총파업을 결

단하고 냉동창고 운송저지투쟁에 나선 민주노총을 지지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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